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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기존의 교회 제도와 관습이 여전히 유효한가라
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전국의 담임목사 521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의 직분제와 행정∙제도 관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직분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행 당회나 제직회 등 행정 
회의가 효율적이다’에 동의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목회자들과 교인 수
가 감소하는 교회일수록 기존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
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담임목사의 70%는 ‘직분제 개혁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목회자들의 인식을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익숙한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제도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때 인 것 같다. 이번 
「넘버즈 338호」가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제도 행정 구조를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데 의미 있는 나
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 통계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
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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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교회의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521명(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6년 02월 19일 ~ 2026년 02월 23일(총 5일)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 직분·제도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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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분제 필요성 및 운영 실태]

- 직분 제도 필요성을 느끼는 구체적 측면으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영적∙신앙적 측면)’ 필요하
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았고, ‘교회 운영의 안정성 향상(질서∙운영 측면)’(63%), ‘직분자의 성도 대표 역할(리
더십 측면)’(62%)도 60% 이상을 동의율을 보였다.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목회자 67%, ‘신앙의 본’ 보이기 위해 직분 필요!

(영적, 신앙적 측면) 직분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필요하다

              (질서, 운영 측면) 직분 제도가  
교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

(리더십, 대표성 측면) 직분자는 성도들의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공동체 보호, 갈등 예방 측면) 직분 제도는  
         교회 내 갈등을 조정하는데 필요하다

13

13

11

10

35

25

26

23

52

62

63

67

긍정(매우+약간 그렇다) 보통 부정(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그림]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 직분 제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 담임목사들은 ‘목회자의 사역 부담 경감’(56%),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헌신 촉
진’(55%), ‘교회 성장과 비전 제시에 긍정적 영향’(53%)에 50% 남짓만이 동의했다. 

- 다만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목회자의 사역 부담을 줄여준다는 응답이 81%로 압도적으로 높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직분자들의 사역 분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긍정적 역할 인식 높아!

*5점 척도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2% 50% 52%
50~99명 48% 57% 49%

100~499명 60% 57% 53%
500명 이상 81% 63% 69%

직분자는  
사역 분담을 통해  
목회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직분제도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헌신을  
촉진한다

우리교회 직분자의  
리더십은 교회의  
성장과 비전 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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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와 관련해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와 ‘교회의 역
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가 각각 49%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만 동의해, 이 역시 나머지 절반은 현 직분 제도
가 성경적 원리나 전통을 반영하여 잘 운영된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목할 점은 교회 규모별 인식 격차인데, ‘50명 미만’ 소형교회에서는 성경적 원리대로(42%), 교회 역사/전통을 
잘 반영하여 운영된다(41%)는 응답이 40%대 초반에 그친 반면, ‘5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는 동일 항목이 각각 
67%, 58%에 달해 교회가 클수록 현재 시무교회의 직분 제도 운영에 대한 담임목사의 긍정 평가가 훨씬 높았다. 
또한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가 성경적 원리에 근거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인
식이 높았다.

현 시무교회 직분 제도 운영,  
교회 규모 클수록,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성경적’ 잘 운영된다고 평가!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인식 (담임목사, N=521, %)

현재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42% 41%
50~99명 49% 50%

100~499명 53% 57%
500명 이상 67% 58%

교인 수 
증감별

증가 52% 45%
감소 44% 47%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현재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교회 직분 제도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15

11

37

40

49

49

긍정(매우+약간 그렇다) 보통 부정(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그림] 시무교회 직분 제도 관련 ‘긍정’ 인식 (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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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직분제 한계]

-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 대형교회일수록 직분 제도의 필요성을 강
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직분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담임목사, N=521, %)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교회에는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2%

50대 57%
60대 이상 60%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54%
50~99명 56%

100~499명 55%
500명 이상 6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41

28

13

2

그렇지 않다 
15%

그렇다 
56%

[표]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 앞서 ‘교회에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에 그렇지 않다(전혀+별로)고 응답한 담임목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
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34%가 ‘교회 안에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만들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 ‘연령이나 관계 등 
비신앙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27%),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13%) 등의 순이었다. 

-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닌 ‘서열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세속적 기준의 개입’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직분제 필요없는 이유, 1위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 형성’!

[그림] 직분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직분 제도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N=82, %)

직분 제도는 교회 안에 불필요한 위계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직분이 연령/관계 등 비신앙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분 제도는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직분 제도는 현대 교회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직분 제도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에 가깝기 때문에 10

11

13

2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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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을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
까이는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 다만 ‘젊은 세대가 현재 직분제에 불만을 지니고 있다’(19%)거나 ‘직분제 때문에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있
다’(18%)는 응답은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갈등의 표출보다는 ‘자발적 기피’ 현상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
다.

[그림]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젊은 세대(20/30/40대)의 경우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직분 제도에 대해서  
20/30/40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직분 제도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

18

19

58

*5점 척도

-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답한 담임목사들은 그 이유(1+2순위)로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
담’(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러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감’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정비례하여 나타났다. ‘50명 미만’ 교회 67%, ‘50~99
명’ 73%, ‘500명 이상’ 대형교회는 86%까지 높아져, 대형교회일수록 직분에 따르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 큼을 짐작케 한다.

[그림] 젊은 세대가 직분 맡는 것을 꺼리는 이유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한 담임목사, 상위 7개, 1+2순위,  
          N=303, %)

젊은 세대의 직분 기피 원인,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이 압도적(71%)!

과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부담

건강하지  
않은 사례  
경험/목격

직분에 대한  
준비·훈련· 
지원 부족

시간  
부족

직분에 대해  
잘 모름

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

직분에  
대한 강요

1014
18

23
2930

71

50명 미만 
50~99명 

100~499명 
500명 이상

교회 규모별

67% 
73% 
73% 
86%



8

03 [교회 제도/관습 평가]

- 교회의 오래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는 목회자의 연령과 교회의 성장세에 따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
다. ‘우리 교회의 관습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에 담임목사의 42%가 동의한 가운데, ‘40대 
이하’ 목회자는 절반가량인 51%가 동의해 가장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 또, ‘전통적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34%)와 ‘교회의 기존의 오
래된 프로그램이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34%) 역시 ‘40대 이하’ 목회자의 불만 표출이 가장 많았
다. 

- 교인 수 증감별로 보면 ‘감소(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증가하는 교회에 비해 10%p 안팎의 높은 동의율을 보
였다. 위기 국면에 처한 교회일수록 기존 관습의 변화를 더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0대 이하·쇠퇴하는 교회 목회자일수록, ‘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시급’!

[그림] 교회 제도 및 전통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담임목사, N=521, %)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40대 이하 51%

50대 43%
60대 이상 32%

교인 수 
증감별

증가 39%

감소 5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 관행/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

교회의 기존의 오래된  
프로그램이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5

35

25

32

31

33

34

34

42

긍정(매우+약간 그렇다)
보통
부정(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표]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률 
      (연령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9

- 교회 행정 관습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등 교회의 회의 및 보고 방식이 효율적
이다’라는 응답은 4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행정 효율성에 대한 불만은 젊은 목회자 층과 소형교회에서 더 두드
러졌는데, ‘40대 이하’ 목회자(37%)와 ‘50명 미만’ 소형교회(36%)의 경우 동의율이 30%대에 그쳤다.

‘당회·제직회 등 행정 회의 효율적’ 동의율, 절반 못 미쳐!

[그림] 교회 행정 관련 관습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표] ‘교회 회의/보고 방식은 효율적이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교회 회의·보고 방식 (당회, 
제직회, 기획위원회, 교인 
총회 등)은 효율적이다

연령별
40대 이하 37%

50대 45%
60대 이상 42%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36%
50~99명 47%

100~499명 44%
500명 이상 5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37
43

16

2

그렇지 않다 
16%

그렇다 
41%

04 [개선 방향]

[그림]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 (담임목사,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

- 직분 제도 개선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동의율, 매우+약간 그렇다)으로 담임목사 10명 중 7명은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위한 체계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71%)하며, ‘직분 제도의 개혁이 교회의 원래 사명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70%)이라고 기대했다.  

- 또,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도 67%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
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담임목사 70%, ‘직분제 개혁이 교회 본질적 사명 수행에 긍정적 변화 가져올 것’!

*5점 척도

직분제도의 개혁이  
교회의 원래의  

사명(선교 봉사 등)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  

(자격, 기간,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71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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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을 살펴보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이 필요하다’
는 데 목회자의 동의율은 84%에 달해 매우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1%에 불과했다.

목회자 대부분(84%), ‘교회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목적 설명 필요’!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54

14
10

그렇지 않다 
1%

그렇다 
84%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지 명확한 목적 설명이 필요하다

- 교회 프로그램 개선 인식 중 ‘관습적 프로그램 유지보다는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목회
자의 10명 중 8명(81%)이 동의했다. 특히 ‘핵심 사명 중심 재구성’ 요구는 ‘40대 이하’ 목회자(86%), ‘500명 이
상’ 교회(85%)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핵심 사명 중심으로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해야’ 81%!

[그림] 교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인식  (담임목사, N=521, %)  

관습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보다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연령별
40대 이하 86%

50대 83%
60대 이상 71%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78%
50~99명 84%

100~499명 82%
500명 이상 85%

교인 수 
증감별

증가 87%
감소 79%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54

17

20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81%

[표]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긍정률 
       (연령별/교회 규모별/교인 수 증감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N=521, %)관습적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보다 

 ‘핵심 사명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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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교회 직분∙제도 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 각각 특징적인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3가지씩 짚어본다. 

- 먼저 성장하는 교회의 경우 쇠퇴하는 교회 대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를 잘 운영한다는 평가가 높았고,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었으며, 핵심 사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회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와 비교해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였고, 교회 당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
정 인식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성장하는 교회’의 직분·제도 특징,  
1. 성경적 원리 근거한 직분제 운영  
2. 직분제 순기능 제대로 작동  
3. 핵심 사역 중심 프로그램 재구성에 높은 의지!

[표] 직분∙제도 관련 성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비교 (담임목사, N=521, %)

성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직분제 잘 운영 
    (성장하는 교회 52%, 감소하는 교회 44%)

1. 젊은 세대가 직분을 부정적(부담, 불만 등)으로 인식한
다고 느끼는 경향 높음 

• 현재의 직분 제도에 대해 20~40대가 불만을 갖고 있
음 (성장 19%, 감소 29%) 

• 교회 직분 제도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 
(성장 16%, 감소 25%)

2. 직분제의 순기능이 비교적 제대로 작동 

• 목회 부담 감소에 기여 (성장 64%, 감소 47%) 
• 성도 신앙 성숙 촉진 (성장 55%, 감소 51%) 
• 교회 비전 제시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성장 55%, 감
소 50%)

2. 기존 교회의 관습적 제도에 대한 불신 높음 

• 우리교회의 관습적 제도 재검토 필요  
(성장 39%, 감소 50%) 

• 전통적 관행/제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대 변화에 충
분히 대응 못함 (성장 30%, 감소 40%)

3. 핵심 사명 중심 교회 프로그램 재구성 요구 높음 
    (성장 87%, 감소 79%)

3. 교회 당회, 제직회 등 행정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긍정 
인식 낮음 (성장 48%, 감소 30%)

05 [성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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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인사이트

1. 목회자 절반 가까이(44%), ‘직분 제도 필수적이다’에 공감하지 않아! 
직분 제도 필요성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을 살펴본 결과, 목회자의 56%만 ‘직분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절반 가까운 44%는 ‘보통’ 혹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쳐 직분제가 필
수적이라는 인식은 다소 약했다. 
2. 목회자 58%, '젊은 세대는 직분 맡는 거 부담스러워해'! 
직분에 대한 세대 인식을 담임목사에게 물은 결과, 목회자의 58%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젊은 세대(20~40대)가 
직분을 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3. 목회자 67%, 젊은 세대 참여 확대 위해 직분 제도 개선이 필요! 
직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젊은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에 목회자의 67%
가 동의하여 미래 지향적인 직분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호 요약

▶ [서적] 직분자반 (세움북스, 안재경 저)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의 직분제와 관습적 제도가 더 이상 당연한 전통으로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4%)가 직분 제도의 필수성에 공감하지 않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행정 회의의 비효
율성(42%)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과도한 봉사 부담(71%) 때문에 직분을 기피한다
(58%)는 결과는, 직분제가 섬김의 통로라기보다 부담과 책임의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직분제 개선은 단순히 직분 명칭을 바꾸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핵심은 직분을 
‘서열’이 아니라 ‘사역 기능’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장로 집사 권사 등 기존 직분이 교회 안의 지위나 연공서열
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 직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기제, 사역별 배치, 교육 평가 재위임 절차를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장기 헌신을 전제로 한 무거운 직분보다 일정 기간 특정 사역을 맡고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 

직분제 개혁의 방향은 ‘폐지’가 아니라 ‘본질 회복’이어야 한다. 직분이 전통 보존 장치에 머물면 불필요한 위계
질서(34%)로 굳어질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섬김과 돌봄의 책임 구조로 재정비될 때 교회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교회(52%)가 쇠퇴하는 교회(44%)보다 직분 제도를 성경적으로 잘 운영
한다고 평가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교회는 ‘이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 회의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기여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불
필요한 서열과 관행적 프로그램을 줄이고, 말씀 교제/돌봄 제자훈련 다음세대 선교 등 핵심 사명에 직분과 조직
을 다시 연결할 때, 직분제는 부담의 제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섬김의 구조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
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자료

관련 성경 구절

목회 적용점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8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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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2. 3040 직장인 여성 번아웃

1. 2025 자영업 실태

[넘버즈 칼럼] 
의인의 노년: 초고령 사회, 교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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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자영업 성과와 부채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놓았
다. 이 중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먼저 자영업 진입은 누가 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 출신이 6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자
영업’에서 진입하는 비율이 19%, ‘무직’도 15%로 낮지 않았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는 ‘임금근로’ 출신 비중이 4명 중 3명(75~76%)꼴로, 50대 이상(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젊은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유입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 3명 중 2명이 임금근로자!

[2025 자영업 실태]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분석대상은 소매업, 음식주점업, 숙박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그 외 개인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연 매출 10억 이하의 자영업자이며, 일부 분석은 연령별 
  샘플 수 제한으로 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중심으로 분석함

[그림] 자영업 진입 분포 (자영업자*, N=3088, %) 

- 자영업(소매업 및 음식∙주점업 자영업자 기준) 전체 창업 비용은 평균 9,490만 원, 창업 준비 기간은 7.6개월로 
조사됐으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준비 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그림] 자영업 창업 비용 및 창업 준비 기간 (소매업/음식∙주점업 자영업자, N=2155)

평균

자영업 창업비용, 평균 9,490만원!

임금근로 타자영업 무직 무급가족

3

1519

64
20~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별
76% 
75% 
55% 
55%

수도권 비수도권

창업 비용

전체 전체

9,490만 원
8,570만 원

1억 440만 원

평균 수도권 비수도권

창업 준비 기간

전체 전체

7.6개월
6.8개월

8.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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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대표 업종인 소매업, 음식∙주점업 중심으로 연매출 및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전체 연평균 
매출은 1억 8,780만 원이었고, ‘수도권’과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영업이익은 평균 5,010만 원으로 전체 연평균 매출의 약 27%에 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봤을 때 매
출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1.5배 가까이 크나, 영업이익은 수도권(4,340만 원)이 비수도권(5,700만 원) 대비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매출원가(재료비), 임차료, 세금 등 비용 구조 측면에서 수도권이 불리함을 보여준다.

자영업 평균 영업이익 5,010만 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번다!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Futures Brief, 26-3호), 2025 자영업 실태조사로 본 자영업 성과 격차와 부채 결정요인, 2026.04.

[그림] 연매출 및 영업이익 (소매업/음식∙주점업 자영업자, N=2155)

평균 수도권 비수도권 20~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지역별 연령별

매출

1억 8,780만 원
2억 2,060만 원

1억 5,370만 원

2억 2,830만 원
1억 9,540만 원

1억 8,370만 원
1억 5,670만 원

평균 수도권 비수도권 20~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지역별 연령별

영업이익

5,010만 원 4,340만 원
5,700만 원

6,830만 원

4,780만 원 4,670만 원 4,5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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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대 직장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피앰아이)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그중 번
아웃 관련 결과를 살펴본다. 

- 지난 6개월간 번아웃 경험 여부를 물은 결과, 3040 직장인 여성 4명 중 3명꼴인 7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빈도별로 살펴보면 ‘1~2회 경험’이 43%로 가장 많았으나, ‘3회 이상 반복 경험’(17%)과 ‘현재도 소진 
상태 지속’(15%)이라는 응답도 33%로 나타나, 일하는 3040 여성 3명 중 1명(32%)은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소
진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번아웃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N=1000, %)

- 3040 직장인 여성들이 번아웃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직장 내 ‘업무 환경’과 관련이 깊었다. 최근 6개월 내 번
아웃을 경험한 3040 직장인 여성들에게 그 원인을 물은 결과,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2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력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15%), ‘성장 정체와 커리어 발전 기회 부
족’(14%) 순으로 조사됐다. 업무 과부하뿐만 아니라 인정과 성장에 대한 갈증이 소진을 부추기는 주요인인 셈이
다.

3040 직장 여성의 번아웃 주원인,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

※출처 : 헬스조선, “연휴 보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여성, 번아웃 의심을, 2026.05.2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
2026/05/22/2026052203055.html) 
※원출처 : 피앰아이(PM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 2026.05(전국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

3040 직장인 여성 75%, ‘최근 6개월 내 번아웃 경험’!

[3040 직장인 여성 번아웃]

※출처 : 헬스조선, “연휴 보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여성, 번아웃 의심을, 2026.05.2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
2026/05/22/2026052203055.html) 
※원출처 : 피앰아이(PMI),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직장 생활 인식 조사, 2026.05(전국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

1~2회  
경험

3회 이상  
반복 경험

현재도  
소진 상태 지속

경험해  
본 적 없다

25
1517

43

번아웃 경험 
75%

[그림] 번아웃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번아웃 경험한 만 30~49세 직장인 여성, 상위 7개, %)

과중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

노력에 비해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성장 정체와 커리어 발전 기회 부족

조직 내 대인관계

일과 사생활 간 경계 붕괴

본인에 대한 높은 기준과 기대

육아 또는 가족 돌봄과의 병행 부담 9

10

11

11

14

15

22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22/2026052203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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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칼럼

의인의 노년: 초고령 사회, 교회의 대응

문장환 목사 
(진주삼일교회)

들어가며: ‘초고령사회’라는 도전과 사회의 시선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노동, 복지, 사회구조, 가족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당한 도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비율이 2024년 기준으로 22.1%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들을 안기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상
당히 불행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기를 단순하게 3기로 나눈다면, 1기는 성장과 배움과 준비의 시기이고, 2기는 
역할 수행과 생산의 시기이고, 3기는 성찰과 통합과 완성과 여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기 
노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신체가 무너지고, 기능이 고장 나고, 
사회적 역할이 소멸하고, 잠재적인 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성찰과 통합과 완성을 위한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세상은 노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다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노인을 대합니다. 첫째는 자본주의적인 시선인데,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
과 효율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경제활동에서 저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재화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가치를 따집
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노년은 쓸모가 줄어든 비생산적인 시기입니다. 사회에 기여보다는 부담이 되는 존재라
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도를 위기에 봉착시키는 존재로 봅니다. 
둘째는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시선인데, 사람을 신체적인 기능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든
다는 것은 신체가 쇠퇴하고 약해지고, 기능들이 저하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써보지만 
실은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보는 시선인데,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노인은 아무래도 의존적인 존재이고 도움과 관리를 받아야 할 비자율
적인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볼 때, 노인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노화로 인
해 볼썽사나운 존재이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사회가 노후 생계비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짐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노년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선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깝고 섧기만 합니다. 사실 이 사회를 이만큼 되도
록 일구어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자녀가 이렇게 누리도록 
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래도 발로 뛰고 손으로 수
고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지금 노년 세대가 가장 많이 수고했습니다. 억압된 일제강점기, 비참한 
6.25 한국전쟁 시대, 헐벗고 배고픈 보릿고개 시대, 땀범벅으로 살았던 산업화 시대, 눈물과 피 흘리기를 마다하
지 않은 민주화 시대, 사실 이분들이 일구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디찬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억울
하고 분합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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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정치
2026 정치(인) 및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6.4.

무효표만 109만표…누군지도 모르는 교육감 아예 안 찍었다  
중앙일보_2026.5.12.

사회 일반
한국인 가장 많이 쓴 AI는 챗GPT…검색 1위는 네이버  
연합뉴스_2026.6.3.

젊은층 ‘갓생’ 열풍에 소주보다 커피…주류 소비 역대 최대폭 감소  
동아일보_2026.6.2.

서울 고교교사 87% "중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 폐지해야"  
연합뉴스_2026.6.2.

한여름 ‘가뭄에 단비’… 기본소득이 바꾼 농어촌 풍경  
국민일보_2026.6.5.

담배 못 끊는 진짜 이유…중독보다 무서운 ‘직장 스트레스’  
서울신문_2026.5.28.

국민 10명 중 9명 정년연장 찬성…2030은 청년일자리 잠식 우려  
연합뉴스_2026.6.7.

수도권 통근 20년 새 19분 늘어… 저소득층 건강부터 갉아먹었다  
서울신문_2026.6.2.

더 세진 여풍… 5급 이상 지자체 女공무원 1만명 첫 돌파  
국민일보_2026.6.3.

2026 아날로그 감수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6.2.

아동 • 청소년 • 청년
“회계사에 관심있는 아들, 어떡하죠”...AI시대 ‘살아남을 전공’ 찾기 혈안  
매일경제_2026.6.1.

달콤한 가향담배, 청소년 첫 흡연의 통로 됐다  
데이터솜_2026.5.28.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6/02/20260602012007?wlog_tag3=naver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359&code=0404&trendType=CKOREA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0563302&code=11151100&sid1=eco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5/28/20260528500148?wlog_tag3=naver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2124200530?section=search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02/134036764/1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0467172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2152600017?section=search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358&code=0202&trendType=CKOREA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7024000530?input=1195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096
https://www.mk.co.kr/news/society/1206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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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노인
노인 절반 “기초연금 수령액 월 40만원은 돼야”  
동아일보_2026.6.3.

경제 • 기업
OECD, 韓 올 성장률 전망 1.7% → 2.6% 상향  
동아일보_2026.6.4.

더 팍팍해진 2030… 가구 소득 줄었는데, 월세는 뛰어 ‘허덕’  
동아일보_2026.6.8.

중소기업 女 월급, 대기업 男의 '3분의 1'… 벌어지는 '임금 격차'  
조선일보_2026.6.8.

국제 • 환경
“우리도 이제 ‘잘 버는 아내’ 원한다”… 달라진 일본 남자들[이세계도쿄]  
국민일보_2026.6.2.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 진작에 넘었다  
데이터솜_2026.5.29.

건강
매일 1시간 걷고 주 2시간 근력운동…사망 위험 45% ‘뚝’[노화설계]  
동아일보_2026.6.4.

걸음 느리고 악력 약하면 뇌졸중 위험 높아  
데이터솜_2026.6.2.

“회사도 학교도 잘 다니는데 공허해요”…‘고기능 우울증’ 뭐길래  
동아일보_2026.6.7.

기독교 • 종교
설교 주제 1위 ‘위로’… “복음 중심 설교 더 필요”  
국민일보_2026.6.3.

탈북민교회 10곳 중 7곳, 북한 출신 목회자가 이끈다  
국민일보_2026.6.2.

美 개신교인 10명 중 3명 "주변에 신앙 알리지 않아"  
데일리굿뉴스_2026.6.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029820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07/134065250/2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60605/134058269/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60603/134041497/1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70
https://www.chosun.com/economy/smb-venture/2026/06/08/2Q63QMWFXRCMBMOVUCSQ2LSIII/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60604/134047455/2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428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90355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603/134043568/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0385256&code=23111111&sid1=mis
https://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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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
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협력기관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섬기는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만든 이들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
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
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
드모니터, (주)치윰,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MOU 기관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국내)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명단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http://mhdata.or.kr/bbs/page.php?hid=agency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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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
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 구입 안내

다음세대의 주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목회자 총 3,308명
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책 구입 안내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4
https://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2
https://youtu.be/I8i9R3Z7a24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3
https://youtu.be/OVnf2ai_8gw?si=zAV7V7K1gtCF3a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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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목회 전략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 일정 : 2026년 6월 18일(목) 10:30~16:00 
2) 대상 : 설교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목회자님, 신학대/신대원 학생 
3) 강사 : 조동천 목사(예수뿐인 교회) 
4) 장소 : 구로동로 47길 6, 3층(비욘드처치) 
5) 참가비 : 3만 원 
6) 신청/문의 : 1533-7104

‘조동천 목사’와 함께하는 설교 아카데미

신청 링크

mailto:mhdata@mhdata.or.kr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6tIOKOpl3uPmpiNfuxmimwVaI3kFsM-jU9ahxDg0P53oKA/viewform?usp=header

